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기준적용 농식품부 대책

“9월부터  4번  계란이  점차  사라진다“



‘25. 9. 1 부터 신규로 농장에 반입하여 
육성장 또는 케이지에 입식하는 산란계부터

0.075m /수 적용2

요약

기존 7.5만수 면적에서
5만수 사육 허용

+3% 이내 초과 밀도는 허용
(5만수 기준 51,500수)



-허용:  8.31 이전 입식, 9.1 이후 케이지 이동
-위반: 8.31 이전 외부 위탁, 9.1 이후 농장 반입

적용 및 예시

사육밀도 초과 시 
행정지도 및 과태료 처분

‘25. 9. 1  이후 입식 시 신규기준 적용
(국내서 기존 4번 계란 기준인 0.05m /수 기준 사육 불가)2

농장 내 이동

농장 외부 → 농장 내부

9.1 전후 0.05m /수 허용 예시2



시스템 운영



농장 내 3번(0.05m /수), 4번(0.075m /수) 2 2

환경이 혼재된 경우 과태료 처분 유예

과태료 및 처분 

농장 내 3, 4번 환경 구분이 어려울 경우
해당농장은 난각에 4번으로 표시해야 함

※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진행

사육밀도 위반 횟수 별 과태료 기준

1회) 250만원
2회) 500만원
3회) 1,000만원

사전 입식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처분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



종합

9.1 이전 농장 내 반입을 마친 산란계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에 대해 유예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육수 축소를 감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해당일 이전 입식을 마치는 것을 권장합니다.

산란계 케이지 단수는 3월 이후 
9단에서 12단으로

확대 가능하므로,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소 농가 중심으로 
노후형 케이지(A형)의 

무창계사 직립형 케이지 교체 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각 지역의 서부사료  Farm Consultant에게

연락주세요.  


